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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
라 하고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
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
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
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5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27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
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
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
셨나이다

31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
땅하다 하니라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와도, 그래도 나는 기다리노라, 어느 날
엔가는 기어이 돌아올 그대를 위해, 언제까지나 기다리마던 맹세를 지키면서.." 이 노랫말은 아내
를 버리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다가 빈털터리 병든 몸으로 돌아온 페르귄트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준 솔베이지의 사랑을 담은 노래입니다. 평생에 걸쳐 연인을 기다렸던 솔베이지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는 두아들이 나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은 노골적인 탕자였습니다. 그
는 불현듯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후 곧바로 타국에 나가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이스라엘
은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여기기에 돼지 치는 것은 천한 일이었지만, 함께 쥐엄열매를 먹는 
비천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그를 아버지는 아
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기십니다. 먼저 보고 달려가 그를 안아주시며 모든 허물을 용서해주
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 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떠나 마음을 아프게 한 탕자는 아닙니까?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잔칫집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한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었지만 자신에겐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음
에 대한 원망과 시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틀어져 있었습니다. 맏아들로 표
현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지도자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아왔지만 예
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특심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탕자는 아닙니까?

       아버지는 참 외로운 분이었습니다. 아들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혼자 애처롭게 둘째아들의 패륜과 큰아들의 원망을 품으며 그들로부터 사랑을 기대하고 있었습
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째입니까? 둘째입
니까? 노골적으로 주님을 떠난 자입니까? 아니면 함께하고 있지만 마음이 떠나버린 탕자입니
까? 여전히 우릴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한번 안아드리고 그분의 얼굴에 미소짓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
주님,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탕자였습니다. 노골적으로 주님을 떠났으며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으로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
을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